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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현재용

2015년 8월 19일(수)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8월 18일(화)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고령자와 시한부 환자의 특허출원 우선심사한다!

(사례)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씨(67세)는 오랜 경험이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연달아 실패하여 수억원만 날렸다. A씨는 특허출원으로 재기를

모색하였으나, 특허출원만으로는 사업화가 요원했다. 고령자인 A씨에게 16개월에 이르는

특허심사처리기간은 너무 길었고, 수십년의 지식이 녹아있는 A씨의 발명은 우선심사

신청대상도 아니였다. 지금 A씨는 그나마 남은 퇴직금을 모두 잃을까봐 두렵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고령자와 시한부 환자의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신청대상으로 추가한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를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고령자 창업’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 중 고령자(65세이상) 비율은 ’05년

5.73%에서 ’14년 7.71%로 그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특허·실용신안 출원건수도 ’05년 대비 30.4%(’14년 기준)

증가*하였다.

* 특허·실용신안 출원건수(65세이상 출원인): 1,556건(’05년) → 2,029건(’14년)



‘인생 이모작’,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왕성한 경제활동능력을 가진

고령자들이 우선심사 혜택을 통해 그 동안 쌓아온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빠르게 권리화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한부 환자*의 출원에 대하여 우선 심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실제 발생한 시한부 환자의 민원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심사결과를

오래 기다리기 곤란한 출원인을 제도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 시한부 환자란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있어 우선심사를 받지 않고서는 특허

여부결정까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시한부 환자에 대한 판단은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근거함

앞으로 고령자와 시한부 환자가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일반심사에 비해

평균적으로 8.8개월(착수기준) 및 10.5개월(종결기준)의 심사처리기간 단축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평균 착수기간/종결기간: 우선심사(2.2개월/5.4개월), 일반심사(11.0개월/15.9개월)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선심사 신청대상 확대를 통해 우리사회

어르신들의 축적된 사회 경험과 지식을 조기 권리화하여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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